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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국무총리, 와타나베 히데오 일한협력위원회

회장대행 접견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1.19(월) 오전 「와타나베 히데오(渡辺秀央)」일한

협력위원회 회장대행을 면담하고,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일한/한일협력

위원회의 역할, 한일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※ 와타나베 회장대행은 한일/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(11.18) 참석차 11.17-11.19

간 방한하였으며, 한일/일한협력위원회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, 우호 친선 도

모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화창구 필요성에 따라 1969년 설립

□ 이 총리는 한일/일한 협력위원회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

오랜 기간 튼튼한 가교이자 통로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해왔다고

평가하고, 앞으로도 양국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

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ㅇ 또한, 이 총리는 한일 양국은 1,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

갖고 있으며, 지금 한일간에는 풀뿌리 차원에서 견고한 협력이

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,

-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, 이러한 때일수록 과거

양국 지도자들의 지혜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.

ㅇ 특히, 1998년 김대중-오부치 선언이 나왔던 때가 한일관계가 가장

좋았던 시기로,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놀라운 균형감각과 오부치

총리의 남다른 배려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

□ 와타나베 회장대행은 이 총리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, 양국관계에

부침이 있었지만 일한/한일 협력위원회가 연속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

중요시해왔다고 하면서, 국가간 전통과 역사의 차이에 따른 문제

들은 사람간의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

ㅇ 이어 앞으로 양국관계에 기여할 젊은 세대들을 모집하는 데 노력

하고자 하며,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일한/한일 협력위원회 설립

55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
□ 이 총리와 와타나베 회장대행의 이번 만남은 미래의 한일관계의

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

평가됩니다.


